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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자병법』은? 저자 손자는?

❐ 『손자병법』은? 

❍ 총 13편, 6400여 자로 된 비교적 짧은 분량의 병법서

❍ 『손자병법』은 조조(曹操, 155-220)가 주석을 붙인 13편 본(『위무제주손자(魏武帝注孫子)』)이

나옴으로써 이것이 정본이 되어 후세에까지 유전되었음.

❍ 조조, 「손자병법서(孫子兵法序)」, “나는 병법을 다룬 책과 전술에 관한 책략을 많이 보았는데,

손무가 지은 것이 심오했다.”

❍ 『손자병법』에는 전쟁 기획, 전쟁 준비, 전쟁의 기술과 방법, 지침, 매뉴얼 등에서부터 용병과

전쟁의 근본 원리 및 이들과 연관된 제반 관계와 요소에 대한 사유와 통찰이 망라되어 있음.

곧 『손자병법』은 단지 전쟁용 병법서만이 아니라 전쟁을 둘러싼 통치 방략을 담은 책임.

❍ 『한비자(韓非子)』 「오두(五蠹)」 편에 보면 집집마다 손자의 책을 간직하고 있었다고 함.

❍ 『손자병법』의 저자는 손무의 손자인 손빈(孫臏, ?～?)으로 알려졌지만 1972년 산동성 은작산의

한대 때 묘에서 죽간 『손자병법』이 발굴되면서 손무가 저자임이 증명되었음.

* 손빈의 병법서는 『손빈병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되었음.

❍ 세계 3대 지혜서 : 구약성서 잠언, 마키아벨리 군주론, 손자병법

❍ 16세기에 불어로 번역된 이후 러시아, 영어 등 세계 30여 종의 언어로 번역



1. 『손자병법』은? 저자 손자는?

❐ 『손자병법』의 저자 손자 : 손무(孫武)

❍ 춘추시대(春秋時代) 제(齊)나라 사람

❍ 서기전 545년경～470년경(또는 480년경), 공자(孔子, 552～471 서기전)와 동시대를 삶.

❍ 선조들은 대대로 제나라에서 대부(大夫)라는 벼슬을 지냈으나 서기전 532년 내란을 피하여

오나라로 이주

❍ 오나라 왕 합려(閤閭) 즉위 후 오자서(伍子胥)의 추천으로 손자병법 13편을 합려에게 바친 후

중용됨. 이후 초나라 정벌에 큰 공을 세운 후 정계에서 물러나 은거

❍ 손자로 더 많이 알려진 손빈은 손무의 손자



2. “불태(不殆)의 미래학”이란?

❍ “지피지기백전백승(知彼知己百戰百勝)”이 아니라 “지피지기백전불태(知彼知己百戰不殆)”임!

❍ 불태(不殆)

◼ 뜻 : 위태롭지 아니하다.

◼ “불태”는 ‘승리 대 패배’라는 구도에서 전쟁을 사유하지 않았음을 일러줌.

◼ “위태롭지 않음=이익!” ➛ “이익≒익강(益强, 더욱 더 강해지다)”

∴ “지피지기백전익강(知彼知己百戰益强)”!

◼ 곧 “불태의 미래학”은 “위태로워지지 않는 미래학”, “이득을 취하는 미래학”의 다른 표현임.

❍ 미래학

◼ 미래 설계부터 구성과 실행에 이르는 전반에 대한 기획과 사유

※ 『손자병법』을 ‘불패의 미래학’이라는 차원에서 읽는 것이 타당한가?

➛ 전쟁은 기본적으로 미래 지향적 사건, 행위임. 다시 말해 전쟁 기획, 준비, 실행, 후속 조치

등은 모두 미래를 대비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따라서 병법서는 미래 기획,

미래 설계의 쏠쏠한 자양분임!



3.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

❍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은 승리이다?

➛ No! & Yes!!,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 전투의 승리만을 추구했다고 보면 틀림.

◼ 전투를 둘러싼 제반 인자 모두의 승리를 추구했다면 맞음.

❍ “불태(不殆)”는 이러한 지향이 구현된 결과

➛ ∴ “전투의 백승(百勝)”에서 “국가의 불태(不殆)로!”

◼ 불태는 반드시 이겨야만 비로소 구현되는 것이 아님.

◼ 전투에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여 반드시 지는 것이 아님. ∵ “지지 않음”이라는 경우의 수가 있음.

◼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여 반드시 이로운 것도 아님. ∵ “승자의 저주”가 야기될 수도 있음.

❍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은 “이로움의 구현”!

➛ “불태(不殆)”는 이러한 지향이 구현된 결과!

◼ 이로움을 전쟁 여부의 기준으로 삼음 : 이롭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고 … 이익에 맞으면

출동하고 이익에 맞지 않으면 그만둔다.(非利不動…合於利而動, 不合於利而止.) -「화공」



3.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

❍ 손자는 특히 이로움의 힘에 주목했음!

◼ 이로움은 적군도 움직이게 함. 곧 이로움으로 적군을 아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음.

- “능히 적군이 스스로 오게 할 수 있음은 적을 이롭게 해주었기 때문이고(能使敵人自至者,

利之也), 적군이 이르게 하지 못함은 적군을 해롭게 했기 때문이다.(能使敵人不得至者,

害之也.)”-「허실(虛失)」

◼ 사실 적군뿐 아니라 이로움은 그게 누구든지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

- “이로움과 연관시켜야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雜於利, 而務可信也),

피해와 연관시켜야만 우환을 제거할 수 있다.(雜於害, 而患可解也.)”-「구변(九變)」

◼ 이로움은 해로움을 알게 해준다.

-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로움과 해로움을 연관시킨다.(智者之慮, 必雜於利害.)”

-「구변(九變)」



3.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

❍ 이로움 구현의 결과1 : “전승(全勝)”의 실현

◼ 방어를 잘 하는 자는 … 능히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하게 승리할 수 있다.-「형(形)」

◼ 무릇 용병의 법은 적국을 온전하게 하면서 승리함이 최고이고 적국을 부숨이 그 다음이며,

적군을 온전하게 하면서 승리함이 최고이고 적군을 부숨은 그 다음이다.-「모공(謀攻)」

◼ 반드시 온전하게 함으로써 천하를 다툰다. 따라서 병력은 피해를 입지 않으면서도 이로움은

온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 공격 전략을 도모하는 방법이다.-「모공(謀攻)」

◼ 전승을 위한 속전(速戰)의 지향 :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더라도 싸움이 오래되면 군대는 피폐

해지고 예기가 꺾이며, 성을 공격한다면 역량이 소진된다. 싸움이 오래되면 병사들을 가혹하게

부리게 되며 국가의 재정도 부족하게 된다. 대저 군대는 피폐해지고 날카로움이 손상되며,

역량이 마모되고 재화가 소진된다면, 제후들이 그 피폐함을 틈 타 전쟁을 일으킬 테니, 비록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후의 상황을 좋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즉 ‘부족하더라도

신속하게 끝낸다’는 말은 들었어도, ‘재주가 뛰어나니 오래 끌었다’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

무릇 전쟁이 오래되어 이로운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다.-「작전」



3.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

❍ 이로움 구현의 결과2 : “불태(不殆)”의 실현

◼ 저들을 알고 자신을 알면 승리한 즉 위태롭지 않게 되며,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한 즉

온전해질 수 있다. -「지형(地形)」

◼ 저들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저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알면, 한 번

승리했다가 한 번 패배한다. 저들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알지 못하면, 매번 싸울 때마다 필히

위태롭게 된다.-「모공(謀攻)」

◼ 불태를 실현하는 길

- “불패지지(不敗之地)”의 확보 : 따라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패배하지 않을 위치에 서고,

적의 실패를 놓치지 않는다.-｢형(形)｣

- “선승(先勝)”의 도모 :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적이 이길 수 없도록 하고서 적을

이길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형(形)｣

- “이승(易勝)”의 지향 : 옛날에 이른바 뛰어나다고 하는 자들은 쉽게 승리할 수 있음에서 이긴

것이다.-「형(形)」

* 易勝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 결과로 구현되는 것임. 이는 요행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롯되는 요인에 승부를 걸지 않는다는 정신, 지향, 태도임.



❍ 이로움 구현의 결과3 : “익강(益强)”의 실현

◼ ‘승리함으로써 더욱 강해지다(勝敵而益强)’-「작전(作戰)」

➛ 분쟁 해결의 목표로 전쟁 당사자의 국력 소진, 파괴 등에 의한 승리가 아니라

“승리를 통해 더욱 강해짐”을 제시.

◼ “부전(不戰)의 승리”, “온전한 승리[全勝]” 등도 이러한 “익강”을 위한 방도임.

3. 손자 병법의 궁극적 목적

∴ ‘성공-실패’ 축이 아닌 ‘이로운가-이롭지 않은가’ 축에서 사유하고 행동하기

◼ “장수가 갖은 변화의 이로움에 통달하였다면 용병을 안다고 하겠다.(將通於九變之利者, 知用兵

矣.)”-「구변(九變)」

➛ 성공하지 못하다고 늘 이롭지 않음은 아님. 실패하지 않아도 이로울 수 있음.

➛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손해를 본다는 것이 아님.

∴ 『손자병법』, “자기 강화의 병법 ➛ 자기 강화를 위한 지혜, 통찰”

➛ 자기 강화가 항상 적에 대한 승리로 이어짐은 아님. 그러나 항상 불태로 이어지는 것은 분명

➛ 이러한 점에서 불태는 소극적, 수동적, 피동적 지향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주도적인

삶의 정신, 태도임.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이환위리(以患爲利)”의 역량 : 부정을 자기 긍정의 계기로 삼아낼 줄 아는 역량

❍ “승리의 기선 확보를 위한 다툼이 어려운 까닭은 우회하지만 곧장 간 것이 되게 하고,

불리한 걱정거리를 유리함으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軍爭之難者, 以迂爲直, 以患爲利.)”

-「군쟁(軍爭)」

※ “셋이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三人行必有我師]”-『논어』

❐ “지기(知己)”의 역량 : 자신을 객관화 하는 역량

❍ 무릇 헤아려보지 않고 적을 쉽게 여기는 자는 반드시 적에게 사로잡힌다.

(夫唯無慮而易敵者, 必擒於人.)-「행군(行軍)」

※ “지기”와 “지피(知彼)”는 상호 되먹임 관계! cf)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

❐ “권도(權道)”의 역량 : 임기응변을 구사하는 힘

❍ “기세란 이로움으로부터 나오고, 임기응변을 만드는 것이다.(勢者, 因利而制權也.)”-「계(計)」

➛ 현실 개선에 필요한 임기응변은 ‘변칙-권도’로서의 임기응변이며,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상도(常道)를 구현하기 위한 임기응변임!!!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참고]

※ 사마천, 『사기』 「흉노열전」의 논찬(論贊) 부분

“세상에서 흉노를 언급하는 자들은 한때의 총애라도 얻으려 노심초사하며 자기 말이 황제에게

받아들여지는 데만 힘쓴다. 편견에 빠져 흉노와 한의 현실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고, 장수들은

중국의 광대함을 믿고 기세를 올렸고 황제 또한 그것에 의거하여 방책을 결정했다. 그 때문에

공을 세워도 심원하지 못했다.”

[말에 짓밟혀 있는 흉노의 모습]

- 한(漢) 무제(武帝)의 능인 무릉(茂陵)의 권역 안에 있는 대장군 곽거

병(霍去病) 묘역에 있는 조각상. 그는 흉노와의 전쟁에서 이름을 떨

친 명장이었다.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전일(專一)”의 역량 : 전체를 유기적 한 몸으로 빚어내는 역량

❍ “사람들이 기왕에 온전한 하나가 되었다면 용맹한 자라도 홀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겁이 많은

자라도 홀로 후퇴해서는 안 되니 이것이 군사를 부리는 방법이다.(人既專一, 則勇者不得獨進,

怯者不得獨退, 此用衆之法也.)-「군쟁(軍爭)」

※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

❐ “최적(最適)”의 구현 역량 : ‘최선’이 아닌 ‘최적’을 도모하는 역량

❍ “백 번 싸워서 백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이 최선 가운데 최선은 아니다.

(百戰百勝, 非善之善者也.)”-「모공(謀攻)」

➛ 百戰百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최선 중의 최선, 곧 백 번 싸워 백 번 이기는 최선을 추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 ◼ 최선 : “최선 or nothing!➛최고 or nothing!➛성공 or nothing!”의 회로

◼ 최적 : win-win 할 수 있다면 최선이 아닌 차선이라도 OK!

성공이 아닌 실패하지 않음이라도 OK!

➛ “최적-차선-실패하지 않음“의 회로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불태(不殆)”의 역량 : 실패 확률을 줄이는 역량

❍ “저들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者, 百戰不殆.)”-「모공(謀攻)」

❍ “저들을 알고 자신을 알면 승리한 즉 위태롭지 않게 되며, 하늘을 알고 땅을 알면 승리한 즉

온전해질 수 있다.(知彼知己勝乃不殆, 知天知地勝乃可全)”-「지형(地形)」

➛ 손자는 승리를 하더라도 위태롭지 않게 됨을 추구하였음.

※ 불태의 역량은 상황을 주도하는 역량으로 이어짐.

◼ “잘 싸우는 자는 적을 끌고 다니지 적에게 끌려 다니지는 않는다.(善戰者, 致人而不致於人.)”

-「허실(虛實)」 : 상황은 내가 주도한다! 상황에 내가 끌려 다니지 않는다!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액체적 사유” 역량 : “군자불기(君子不器)”의 사유

❍ “병력에는 고정된 형세가 없고, 물에는 고정된 형상이 없다.(故兵無常勢, 水無常形.)”-「허실(虛實)」

※ “액체적 사유”을 구현하려면

❍ 목적, 지향이 있는 임기응변[권(權)] 발휘하기

◼ “세력이란 이로움에 의거하여 임기응변을 만드는 것이다.(勢者, 因利而制權也.)”-「계(計)」

❍ 현장 중심으로 사유하기

◼ “군주의 명령이라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바가 있다.(君命有所不受.)”-「구변(九變)」

❍ ‘다소(多少)’ 중심에서 ‘배치’ 중심으로 사유하기

◼ “병력은 많음이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兵非益多也.)“-「행군(行軍)」

◼ 적이 비록 많을지라도 싸우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敵雖衆可使無鬥.)-「虛實」

➛ 다소가 관건이 아닌, 확보한 자산을 어떻게 배치, 운용하는지에 따라 승패가 결정됨.

곧 배치와 운용이 더욱 관건임

➛ “확보한 자산으로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도록 그 가능성의 범위를 어떻게 하면 넓혀갈 것인지”

를 모색하는 것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를 궁리하는 것보다 현실적.

➛ 유능한 장수는 병력이 얼마나 많은가보다는 있는 병력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중심으로 사유.

+) 물리적 수량의 다소≠승패의 관건. 예 :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액체적 사유”을 구현하려면

❍ 이원 대립 구도 넘어서서 사유하기

◼ “변칙 전술과 정공법이 서로를 낳아 줌이 마치 시점도 종점도 없이 순환함과 같으니,

누가 그것을 이루 다 궁구할 수 있겠는가?(奇正相生, 如循環之無端, 孰能窮之.)“-「세(勢)」

◼ “이러한 까닭에 지혜로운 자의 생각은 반드시 이익과 피해를 연관시켜야 한다.

(是故智者之慮, 必雜於利害.)“-「허실(虛實)」

+) 조조 주 : “이익 속에서는 피해를 생각하고, 피해 속에서는 이익을 생각하며, 어려운 일을

당해서는 임기응변을 실행해야 한다.(在利思害, 在害思利, 當難行權也.)”

❍ 끊임없이 변이 도모하기

◼ “전쟁에서의 승리한 수법은 반복하지 말고, 형세에 무궁하게 응대해야 한다.

(其戰勝不復, 而應形於無窮.)“-「허실(虛實)」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치심(治心, 마음 공부)”의 역량

❍ “다스림으로 혼란해질 때를 대처하고 차분함으로 들썩거릴 때를 대처하니,

이것이 마음으로써 다스린다는 것이다.(以治待亂, 以靜待譁, 此治心者也.)”-「군쟁(軍爭)」

➛ 마음이 무너지면 전쟁도 무너짐.

예) 사면초가(四面楚歌) : 마음이 꺾이면 천하영웅도 무용지물

예) 읍참마속(泣斬馬謖) : 마음이 꺾이면 손자병법도 무용지물

➛ 마음을 얻으면 전쟁도 얻는다

예) 오기(吳起)의 병사들의 고름을 빨아주는 용인술

예) 월(越)나라 왕 구천(句踐)의 와신상담(臥薪嘗膽)

❍ 마음이 불패의 미래 빚기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마찬가지도 결코 작지 않음

➛ “중.꺾.마.“ : “역부족(力不足)”과 “자획(自劃)”의 차이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참고]

※ 『삼국지연의』 중 마속의 가정 전투

◼ 왕평은 가정 길목에 영채를 세우고 지키면 위나라 군사 10만 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으나

마속은 산 위로 올라가 영채를 세움. 이를 만류하는 왕평에게 마속은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

의지하여 아래를 보고 용병하면 병사의 형세가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다고 했다”고 함.

+) “무릇 군에서는 높은 곳을 선호하고 낮은 곳을 기피하며, 양지를 높게 치고 음지를 낮게 친다.

(凡軍好高而惡下, 貴陽而賤陰.)”-「행군(行軍)」

◼ 이에 적군이 산 밑을 둘러싸고 물을 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자 마속은 “손자가 말하기를

‘죽을 곳에 들어간 뒤에 살 수 있다’고 했으니 적군이 물길을 끊으면 우리 군사는 죽기로써 싸워

일당백을 해치울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함.

+) “죽게 되는 지형에서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운다.”-「구변(九變)」

“병사들은 매우 위험한 지형인 전멸되는 지형에 투입된 다음에 살아남게 되고, 죽게 되는

지형에 빠뜨린 다음에 생존하게 된다.”-「구지(九地)」

◼ 산 위의 마속 군대는 산 밑의 위나라 군사가 질서정연하고 사기가 왕성하며 잘 조련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동요하여 전투 의지를 상실, 결국 대패함.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참고]

※ 오기와 구천의 용병술

◼ 오기는 군사 훈련 시 병졸들과 숙식을 함께하며 고생을 같이 나누었음. 한 병사가 등에 종기가

났다는 보고를 듣자 그 병사를 찾아가 직접 고름을 빨아줌. 이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가 오열

하자 그 이유를 물어보니, 아들의 부친이 종기가 났을 때 오기가 이를 빨아주었고, 이에 감동한

아들의 부친이 전장에서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우다 죽었는데, 이제 아들도 그렇게 될 것이어서

오열했다고 답함.

+) “병사 보기를 어린 아이 대하듯이 하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깊은 계곡에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병사 사랑하기를 자식에게 하듯이 하기에 그들과 사지에서도 주둔할 수 있는 것이다.

(視卒如嬰兒, 故可與之赴深谿, 視卒如愛子, 故可與之居死地.)”-「지형(地形)」

◼ 사마천, 『사기』에는, “구차는 몸소 경작하고 부인은 길쌈을 했으며, 음식으로는 고기를 더하지

않았고 의복으론 빛깔 있는 것을 입지 않았으며 … 가난한 이를 구제하고 죽은 이를 조문하면서

백성과 힘든 일을 함께 하였다.” “오자서가 간했다. ‘안 됩니다. 신이 듣기에 구천은 두 가지 이상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백성과 동고동락합니다.’”-「월왕구천세가(越王句踐世家)」

+) 20여 년 간 이렇게 하여 백성의 마음을 얻은 은 부차에게 복수하여 북방의

강국을 제압함으로써 중원의 패자가 됨.



4. 백전불태를 위한 역량

❐ 백전불태의 역량을 발휘한다면…

전승(全勝)

부전승(不戰勝)

[궁극적 목표]

[이상적 목표]

불태(不殆)

[실질적 목표]

[현실적 목표]

<실현 난망>

[결과값]

최고
최선

최적
차선

익강(益强)

<실현 가능>


